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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갈등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인별 최적성장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선형변화 모형을 보였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선형변화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고 단일잠재모형으로 설명되었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

여 변인별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부부갈등은 초기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 초기치도 높았으며, 부부갈등이 점점 크게 늘어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도

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초기치는 매개효과가 없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와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간의 직접효과만 있었지만 변화율에는 부부갈등의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초기 양육스트레스 값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갈등과 같은 다양한 공변인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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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2012년 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에 따라 양육비 경감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만, 어
머니 2명 중 1명은 양육에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5명 중 1명은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

러울 때가 많다고 응답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으로
가정의 양육비 부담은 줄었지만, 엄마들이 느끼는 육아 스트레스는 여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혜민, 2012).

양육 스트레스란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고통(Abidin, 1990), 또

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 정도(이주옥, 2008)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지수

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를 적절히 양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bidin,

1992). 또한 양육 스트레스 수준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단순히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

며, 매우 낮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bidin, 1992).

이처럼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생애 초기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영유아의 사회, 정서, 행동 발달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안재진,

2011).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자존감, 기분, 신념 등의 부모요인과 아동의 기질,

연령, 발달단계, 성별과 같은 아동요인 그리고 소득, 결혼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와 같

은 가족체계요인의 영향을 받는다(Crnic & Acevedo, 1995).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손수민, 2012).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요인으로 아버지의 지지가 지적되고 있는데(류우영

최진아 이숙, 1998; 전영자, 1996), 아버지의 지지 중 특히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종훈 양소영 성지현,

2013; 이정순, 2003; 이지원, 2003).

전통사회에서는 자녀양육이 주로 어머니 역할로 인식되었으나(조성자 손은주,

1998; 최경순, 1992), Lamb(1975)가 아버지를 ‘잊혀진 양육자’라고 지칭하며 아동발달

과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을 재조명한 이후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Lamb(1981)는 현대를 ‘아버지 역할의 재발견 시대’라고

하면서 현대의 아버지에 대한 역할 증가와 사회・경제적, 아동 발달적 측면에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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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매우 중요하게 역설하였다. 이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제 발달 영역과,

아버지 자신, 어머니 그리고 부부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졌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성역할,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자아존중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선영, 1985; 김정신, 2000; 박운영, 2005; 양득주,

1998;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Wentzel, 1992), 자녀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아버지 역할만족도, 아버지의 인성 발달 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설경옥 문혁준, 2006; Riley, 1990; Sagi, 1982),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

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정 이지현, 2005; Riley,

1990), 마지막으로 부부관계와 부부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양미경,

1996; 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들이 그것이다. 특히 Belsky(1984)는 부

모의 양육 행동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의 사랑과 수용은 다른 대인관계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질적으로 독특한 자원이며, 이러한 부부관계의 질은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

과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가정에서 양육자로서의 자녀와의 관계증진은 물론이고 부부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증진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전체가족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양진희, 2009).

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는 양육 스트레스 외에도 부부갈등으로 많은 스트

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강희경, 2003; 신숙재, 1997; 최정미 우희정, 2004). 특히 부

부갈등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태도, 사고방식 및 특성을 지닌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구아영, 2000). 이러한 부부갈등이 심해지면 가정

의 해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

니의 경우 갈등상황으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치며(임현

주 최항준 최선녀, 2012), 자녀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인식하고 강압적인 상호작

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rlod & Canger, 199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

해 볼 때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넘어서 어

머니의 양육행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위에서

언급한 아버지와 연관된 요인인 부부갈등은 배우자와 상충되는 기대, 욕구, 목표의 불

일치로 인해 겪는 긴장과 갈등으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행동

에는 물론 자녀의 정서, 적응, 행동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종훈 성지현, 2013; 도현심 김민정 최미경 김상원 조수정, 2012; 박미진 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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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012; 이형실, 2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안재진(2011)은 부의 양육참여는 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미정(2011)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사한 변인인 어머니의 산후우울에 대한 부의 양육참여의 영향은 결

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을 통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에 주는 횡단적인 영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시간적 변화와 같은 종

단적 영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연구 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설계인 종단적

연구 설계(허준, 2013)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 부부갈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

의 종단적 영향력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매

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

한 2차(2009년)년도 ∼ 4차(2011년)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목표 모집단은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이며, 표본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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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구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 2단계 추출방법으로, 전국의 의료기관을 1단계로

추출하고 2단계에서는 표본 의료기관별로 패널 모집기간 중에 출생하는 신생아 가구

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패널 데이터가 대부분 출산한 지 6개월이 안

된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조복희, 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최윤경, 송신

영, 김주연, 김영원, 2009) 연구의 주요 변인인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를 타당하게 측정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판단하여 1차 패널 데이터를 제

외하고 2차 패널데이터부터 4차 패널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L-SF) 등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측

정도구가 사용되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 중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역할에 대

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였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12개 문항 중 2007년

예비조사에서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1개 문항과 신생아를 둔 어

머니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된 1개 문항 등 총 2문항이 제외되었다. 2007년 한국아

동패널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 .82로 높게 나타났다.

나.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강희경(1988)과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가 사

용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 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2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원 도구에서

‘아이’로 표현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에서 ‘아기’로 수정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서는 4차에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양육참여를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1차부터 조사된 어머니가 인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는

Cronbach α = .86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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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와 Blumberg(2001)가 개발한 도구가 사용되었으며

검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방법이 사용되었다. 한국아동

패널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에게 부부갈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나 4차년도

(2011년 조사) 자료 중 부부갈등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은설, 정영해, 2012)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지한

부부갈등만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8개 문항으로 가능

한 점수 범위는 8점-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2007년 한국아동패널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신뢰도는 Cronbach α = .90으로 양호하였다.

3. 분석방법
모형의 분석은 우선 각 연구변인들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변화모형을 추정하기 위

해 각각의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edling)을 분석하였다. 잠재

성장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수의 시간 축에 따른 변화를 다룬 모형이다(김주

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면 성장변화에서 개인차의 유의미한

정도, 개인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한 변수에서의 변화

와 다른 변수에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Bollen & Curran, 2006,

Duncan, Duncan, Strycker, Li, & Alport, 199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의 종단자료들이 단일잠재모형인지, 선형변화 모형인지를 1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 단계로 각 연구변인들을 설명하는 최적의 성장모형을 선택한 후 이를 바탕으

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은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변수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

뿐 아니라 변수들의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간접효과 검증은

Sobel test를 이용하였다. Sobel test 검증방법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직접효

과와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를 이용해 Z

통계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Sobe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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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가설이 엄격하고, 표본크기의 영향

을 많이 받는 χ²대신 증분적합도 지수인 TLI, CFI,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 등을

사용하였다. RMSEA의 적합도 기준은 우종필(2012)의 기준에 따라 .05이하면 매우 좋

음, .08이하면 양호 .1이하면 보통으로 판단하였다. TLI와 CFI는 Hu & Bentler(1999)

의 기준에 따라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였다.

기본적인 분석 프로그램으로 AMOS 20.0과 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서 흔히 생기는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우도추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방식을 사용하였다(Arbuckle, 1996).

4.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갈등을 매개로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 1]과 같은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설정하

였다.

[그림 1] 다변량 잠재성장 연구모형



136  육아정책연구(제8권 제1호)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가.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은 2차 27.36,

3차 28.11, 4차 28.28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양육참여의 경우 2차 14.57,

3차 14.86, 4차 14.42로 3차 시점에서는 증가하다가 4차 시점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부부갈등의 경우 2차 16.12, 3차 16.66, 4차 16.83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또한 모든 변인들의 왜도 절대값은 3미만, 첨도 절대값은 10미만을 넘지 않았으므

로, 주요 변인들은 정규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05).

〈표 1〉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2 1605 10 50 27.36 6.377 .122 .127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3 1585 10 48 28.11 6.394 .101 .352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4 1566 10 50 28.28 6.451 -.009 -.007

부 양육 참여2 1593 4 20 14.57 3.486 -.366 -.508

부 양육 참여3 1575 4 20 14.86 3.389 -.355 -.505

부 양육 참여4 1566 4 20 14.42 3.209 -.265 -.357

부부 갈등2 1542 8 39 16.12 6.017 .839 .686

부부 갈등3 1534 8 40 16.66 6.178 .799 .506

부부 갈등4 1567 8 39 16.83 6.034 .615 .018

나. 주요변수에 대한 상관분석

잠재성장모형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

다. 각 시점별로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은 중간 크기의 정적상관(.295 < r

<.40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점별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는 작은 크기의 부적상관(-.233 < r <-.11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은

중간 크기의 부적상관(-.436 < r <-.282)을 나타내어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인들 간

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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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주요변인들의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2 1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3 .634** 1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4 .612** .674** 1

4. 아버지의 양육 참여2 -.197** -.111** -.129** 1

5. 아버지의 양육 참여3 -.175** -.207** -.160** .658** 1

6. 아버지의 양육 참여4 -.158** -.148** -.233** .583** .656** 1

7. 부부 갈등2 .408** .303** .295** -.421** -.316** -.282** 1

8. 부부 갈등3 .295** .374** .304** -.285** -.411** -.312** .650** 1

9. 부부 갈등4 .305** .298** .412** -.292** -.305** -.436** .618** .651** 1
** p < .01

2. 변인별 모형 분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갈등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각 변인의 변

화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 모형을 분석하였다.

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선형변화모형이 χ²와 TLI,

RMSEA등의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단일잠재모형에 비해 우수하였다. 두 모형이 적합

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χ²검증을 실시한 결과(Δχ²=56.89, df=3,), χ²의 임계역

이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어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하였다(홍세희, 201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잠재성장 모형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은 평균 26.98,

분산 29.75, 변화율은 평균 .047, 분산 1.21로 나타났고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에서 4차까지의 양육스트레

스는 매년 0.47 만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3년간의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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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모형 적합도 및 모수 추정치

 df TLI
RMS

EA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단일잠재모형 67.49 6 0.97 0.08 27.92** 25.95**

선형변화모형 10.60 3 0.99 0.04 26.98** 29.75** 0.47** 1.21**

** p < .01.

나.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단일잠재모형이 χ²값과 TLI,

RMSEA등의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선형변화모형에 비해 우수하였다. 두 모형이 적합

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χ²검증을 실시한 결과(Δχ²=5.77, df=3,), χ² 임계역이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증가하지 않는 단일잠재모

형을 채택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단일잠재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은 평균 14.61,

분산 7.16이며, 성장하지 않는 모형이므로 변화율 값은 추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추정 할때는 아버지 양육참여는 단일잠재 모형을 적용하고 2

차 패널 데이터의 초깃값을 적용하였다.

〈표 4〉부 양육참여 모형 적합도 및 모수 추정치

 df TLI
RMS

EA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부

양육

참여

단일잠재모형 52.30 6 0.96 0.09 14.61** 7.16**

선형변화모형 46.53 3 0.95 0.10 14.68** 8.57** -0.70** 0.47**

** p < .01.

다. 부부갈등

부부갈등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선형변화모형이 χ²값과 TLI, RMSEA등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단일잠재모형에 비해 우수하였다. 두 모형이 적합도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χ²검증을 실시한 결과(Δχ²=33.44, df=3,), χ² 임계역이 .05 수준에서 유

의하게 검증되어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부부갈등의 선형변화모형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깃값은 평균 16.21, 분산은



139

24.34 변화율은 평균 .037, 분산 0.55로 나타났으며 초깃값과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에서 4차까지의 부부갈등은 매

년 0.37 만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3년간의 부부갈등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부부갈등 모형 적합도 및 모수 추정치

 df TLI
RMS

EA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부부

갈등

단일잠재모형 37.95 6 0.98 0.06 16.58** 23.79**

선형변화모형 4.51 3 0.99 0.02 16.21** 24.34** 0.37** 0.55**

** p < .01.

3. 변인간 모형분석
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연구모형 검증

변인별 최적 모형 분석과정에서 무 변화모형이 채택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반영한

1차 수정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1차 수정 모형(최종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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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2차 패널 데이터 이후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

정 하에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모수

추정치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부갈등 변화율이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 미치는 경로(t=-1.022),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초기값에 미치는 경로(t=-0.642)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을 모두 0으로 고정한 후(2차 수정모형) 1차 수정 모형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Δχ²=2.177, df=2, ) 나타나 더

간명한 1차 수정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6〉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B β S.E t

아버지 양육참여 → 부부갈등초기값 -0.540 -0.391 .033 -16.377***

아버지 양육참여 → 부부갈등변화율 0.036 0.165 .010 3.672***

부부갈등변화율 → 어머니 스트레스초기값 -0.018 -0.072 .017 -1.022

부부갈등변화율 → 어머니 스트레스변화율 2.818 1.823 1.021 2.759**

부부갈등초기값 → 어머니 스트레스초기값 0.404 0.380 .026 15.744***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 스트레스초기값 -0.201 -0.137 .028 -7.044***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 스트레스변화율 -0.023 -0.068 .036 -.642
** p < .01.*** p < .001.

최종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는 <표 7>과 같이 TLI .936, CFI .956 RMSEA

.079로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7〉최종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df p TLI CFI RMSEA

219.261 19 .000 .936 .956 .079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들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경로들을 살펴보

면 2차년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값이 부부갈등의 초기치(β=-.391, p < .001)와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β=-.137, p < .001), 부부갈등의 변화율(β=.165, p < .001)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율(β=-.068,

p = 0.521)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이는 2차년도의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초기치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는 낮으며, 부부갈등

증가 변화율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2차년도의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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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의 초깃값은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초깃값(β=.380, p < .001)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부부갈

등의 변화율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β=-0.072, p = -1.022)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또한 부부갈등의 변화율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율(β=1.823, p <

.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부갈등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도

높으며, 부부갈등의 변화율이 크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잠재성장모형과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매개효과란 실제적으로 간접효과의 유

의성 및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허준, 2013). 표본

데이터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경우 Amos에서는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

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우종필, 2012), 본 연

구에서는 아동패널 데이터가 정규성을 지키고 있다고 가정하고 Sobel test를 이용해

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최종모형의 간접 효과를 Sobel test 방법을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부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의 간접효과는 유의하게(p<0.01) 나타났으나 양육참여

의 초기치와 양육스트레스와의 초기치간의 간접효과는(p=0.25)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표 6>과 같이 연구모형 검정을 통해 제시된 직접효과와 <표 8>과 같이 Sobel

test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간접효과로 전체 매개효과를 정리하면 부 양육참여 2→

부부갈등 초기값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초기값 경로는 [그림 3]과 같이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간접효과는 유의한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 양육참여 2

→ 부부갈등 변화율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경로는 [그림 4]와 같이 직접효과

는 유의하지만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초기값이 높으면 부부갈등 변인의 영향 없이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에 종단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양육참여 변화율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는 부부갈등 변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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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연구모형(다변량 잠재 성장모형)의 간접효과 검증(Sobel Test)

간접 효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Z 검정통계량

부 양육참여초기값 → 부부갈등 초기값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초기값
.109 .097 2.190*

부 양육참여변화율 → 부부갈등 변화율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219 -.242 -1.126

* p < .05

〔그림 3〕완전매개효과(기울기)

 

〔그림 4〕매개효과 없음(초기값)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의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그

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갈등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별 최적성장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선형변화 모형을 보였으며 초기치와 변화량에서

모두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

인들을 투입할 수 있고, 변화 결과의 다양한 원인 탐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아이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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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선행연구(홍희란 2002; Crinic & Booth, 1991)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부부갈

등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부만족도가 감소하고 갈등이 늘어난다는 선행연구(박병

선 배성우, 2011; Homish & Leonard, 2007)와 맥을 같이 하였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선형변화모형으로 설명되지 않고 단일잠재모형으

로 설명되었는데 이는 어머니가 인지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연령이나 시간

에 변화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처럼 심리적 변인이 아니고 맥락적 특성을 지닌

변인이기 때문에(김은설 정영해, 2012) 측정시점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록 유아의 연령이라는 똑같은 변수는 아니지만 아버지

의 학력이나 연령 또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와는 비일관성을 보인다는 연구(김은정,

2002; 한은규, 2004)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패널 데이터의

측정도구의 특성상 단지 4개 문항으로 아버지 양육참여의 다양한 영역을 커버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충분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변인별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부부갈등은

초기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도 높았으며, 부부갈등이 점점 크게

늘어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도 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의 초기치는 낮았다. 이는 대다수의 선행연구들(김종훈 성지현, 2013; 박미진 강지현,

2012; 이형실, 2012)과 일치하는 연구 결과인데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 변화율과의 관계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변화율은

양의 방향으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으면 부부갈등

은 처음엔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결과이다. 물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선형모형이 아닌 단일잠재모형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지만 아버지의 양육

참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부갈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변인이 존재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으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았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김정,

2005; 이정순, 2003; 이지원, 2003)에서 지지되는 결과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

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율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이는 Muslow, Caldera, Pursley, Reifman 과 Huston(2002)등의 연구에

서 밝혀진 것처럼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영아기 초기의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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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반면 2년차 이후에는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해 본 결과 초기치에는 매개효과가 없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 스트레

스 간의 직접효과만 있었지만 변화율에는 부부갈등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아버

지의 양육참여 초기치에 부부갈등의 매개효과가 없이 직접효과만 있었다는 결과를 해

석해보면 출산 후 초기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

기 위한 요인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같은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안

재진(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율에 직접효과가

아닌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유우영 최진영 이숙, 1998;

전춘애 박성연, 1996; Muslow et al., 2002)들과 같이 어머니의 초기 양육스트레스 값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지만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같은 직접적인 변인 이외에 부

부갈등과 같은 다양한 간접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와 유사한 변인인 어머니의 산후 우울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영향은 결

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을 통한 완전 매개 역할을 한다는 서정미(2011)의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이외에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학력, 성격, 소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 및 부부관계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 결과의 흐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유아기 초기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에서도 제시되고 있지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

버지의 양육참여이며, 영유아기 초기의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은 학문적으로도 입증

되고 있다(서영민, 2014; 안재진, 2011).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아 정책은 이러한 흐름

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1년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이 도입된 이후 2010년

현재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37%이며 이중에서도 50% 이상이 민간기

업 근로자가 아닌 중앙부처 및 교사, 지방 공무원들이다. 2007년 기준 스웨덴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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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이 20.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 국내에서는 남성의 육

아휴직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셈이다. 물론 아버지 육아휴직 쿼터제(파파쿼터

제)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루지고는 있지만 2012년 합계 출산률 1.30의 초저출산국

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변인

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양육초기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같은 직접적인

도움이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후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가 성장

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만으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1차 사회적 집단인 가정에서 할 수 없

는 국가 차원의 다양한 인적 사회적 지원 정책을 통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이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 변인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녀의 수와 어머니의 연령 등 인구학적 변인이나 어머니의

학력, 경제적 소득 등 사회경제학적 요인, 부부갈등이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 등 심리

학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1-2개의 변인들만 고려하는 횡단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지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는 다양한 공 변

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들을 통합하는 메타분석 방법, 여러 개의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

분석방법, 종단적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잠재성장 모형 등 다양한 연구 설계와 방

법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이끌어 내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살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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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and Marital Conflic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Eunjung Kim, Sungdeok Park, and Kyungchul Kim

Using longitudinal data analysis, the study investigated how father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marital conflic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change over time and how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are

correlated. Date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in which

1,617 subjects participated from the 2nd (2009) to the 4th(2011) years were

analyzed using applied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Finding from the analysis of optimal growth model for each variable are as follows:

(1) Marital conflic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demonstrated the linear

change model, where the variables continued to increase over time, whereas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was explained with the single potential model,

which did not show such liner change; (2)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among the three variables demonstrated that, even though father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did not have a direct impact on the rate of change

in mother’s parenting stress, it still indirectly affected the rate of change by

means of marital conflict; and that initial time had a direct impac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not via marital conflict.

Key words: longitudinal study, father involvement, maternal stress, parent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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